신앙의 기초
 

우리는 지금 혼돈(混沌, chaos)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 같지만 사회도 너무 빨리 변해 우리 능력으로
좇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터지는 대형사건과 자연재해, 정치혼란과 경제불안, 테러와 전쟁과 질병은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 인생의 목적과 정을 잃어 버리고, 물질만능주의에 도취돼 도박에 빠지거나 사치와 
유행을 좇아 다니거나 좀 더 재미 있고 쇼킹한 것들을 찾아 헤멥니다.
하지만 그 어떤 무엇도 우리 마음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중독에 빠지거나 금방 싫증이 납니다.
아모스 8/11~13 주 하나님이 말하노니, 보라, 그 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이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니라. 사람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리저리 달릴 것이나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 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2700년전에 이러한 날을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기근을 주시는데 빵이 없어 굶거나 물이 없어서 갈증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사방천지를 돌아 다녀도 얻지 못하니, 그 날에는 젊은 사람들도 다 영적인 갈증으로
피곤해진다고 합니다.
미래가 불안하니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 운세를 보거나, 각종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도 들어 봅니다.
그래도 마음은 안정되지 않아 이 책 저 책을 뒤져보고, 이 종교 저 종교도 가보지만 마음의 갈증은 늘 해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죽게 될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오질 않으니 자포자기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사회에서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필경은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입니다.
잠언 14/12~13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심지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희락(喜樂)의 끝은 근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겁게 놀아도 마음에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우울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는 것은 내 영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를 듣고 싶어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들으면 캄캄한 터널을 빠져 나와 빛으로 인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요일 4/19 우리가 그 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 13/34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대신할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